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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 영계다. 자기 육계다. 

   (해석 : 자기 수준급대로 처하여 보고 겪는 영계와 육계라는 말이다.)

2.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계시를 받아라.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다. 다른 위치에서 거기 해당되는 계시나 다른 사람이 받는 

계시를 똑같이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3. 주님께 한마디면 끝나는데 사람들에게 천마디 해도 안 끝난다. 고로 

주님께 의논하고 대화하고 애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하여 답을 얻고 할 

일을 지시 받아라. 

4. 육계는 육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세계이고, 정신계는 정신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는 세계이며, 영계는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몸으로 가는 

세계다. 

5. 작아도 그때 받아 기록해야 된다. 낮은 바닥이나 계단이라고 해서 딛

고 올라가지 않으면 높은 곳에 오를 수 없는 것이다. 


